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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12월 30일에 태어난 타이거 우즈

는 만 43세를 갓 넘긴 채 새해를 맞았다. 프

로 골프가 비교적 선수 수명이 긴 종목이라

지만 43세는 적지 않은 나이다.‘나이는 숫

자에 불과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특별한 경

우일 뿐 골프에서도‘나이’는 중요하고‘세

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3일‘연합뉴스’가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 조사를 인용

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선수 전성기는 32∼34세다. 우즈 역시 32살이던 

2007년에 7승을 올리면서 1천867만 달러의 상금을 벌

어들여 최고 전성기를 누렸다.

우즈는 지난해 42세의 나이에 엄청난 재기 드라마를 

썼다. 5년 만에 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고 무엇보다 세계

랭킹을 극적으로 끌어 올렸다. 한때 1천199위까지 추락

했던 우즈의 세계랭킹은 3일 현재 13위다. 

43세의 우즈가 올해 눈독을 들이는 목표는 2008년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LA 레이커스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4일‘스포츠아시아’에 따르면 LA 레이커스는 2일 로

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2018-2019 미국

프로농구(NBA)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의 홈 경기에서 

100대107로 패했다. 

이로써 레이커스는 르브론 부상이후 1승 3패로 주춤

하면서 순위 역시 8위까지 하락, 힘겨운 플레이오프 싸

움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르브론 효과로 올 시즌 선두싸움을 펼치고 있던 레이

커스는 지난해 12월 25일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르브론이 사타구니 염좌로 전열을 이탈하면서 먹구름

이 드리워졌다. 

이날 경기에서 라존 론도와 센터진들의 활약으로 승

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론도 역시 이날 경기에서 오른쪽 

약지 손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 공격의 핵 두 선수

가 모두 빠져버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다.

타이거, 최고령 세계 1위 등극할 수 있을까

부상병동 레이커스, 순위 급락

US오픈 제패 이후 끊긴 메이저대회 우승이지만 세계랭

킹 1위 복귀 여부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43

세의 우즈는 세계랭킹 1위에 복귀할 수 있을까.

만약 우즈가 세계랭킹 1위를 되찾는다면 1986년 세계

랭킹 시스템 도입 이후 최고령 세계 1위가 된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40세가 넘어 우즈와 비슷한 

나이에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선수가 2명이나 있었다. 

모두 11차례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그레그 노먼(호주)

브랜든 잉그램과, 카일 쿠즈마, 저베일 맥기 등 나머지 

선수들과 조쉬 하트, 이비차 주바치 등 로테이션 멤버들

이 분전했지만, 두 선수의 공백은 쉽게 메우지 못했다. 

골든스테이트 전 이후 펼쳐졌던 새크라멘토와의 경기

에서 패했고, 이어진 클리퍼스 원정에서도 패하며 순식

간에 2연패를 기록했다. 

12월의 마지막날 새크라맨토와의 리턴매치에서 조시 

하트와 카일 쿠즈마, 브랜든 잉그램이 활약하며 승리를 

따냈지만, 3일 오클라호마 전에서 역전패 당하며 르브

론 결장 이후 경기에서 1승 3패라는 부진에 빠졌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는 않다. 론도는 5주에서 6주 뒤

가 되어야 복귀할 수 있으며, 르브론 역시 정확한 복귀

시점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게다가 3일 경기에서 카일 쿠즈마마저 2쿼터 도중 등 

부상으로 아웃되었고, 만약 쿠즈마의 부상이 심각하다

면 레이커스는 주 득점원 세 명이 빠진 채 볼과 잉그램

으로만 당분간의 경기를 꾸려나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

에 직면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 숨은그림찾기 문제는 P32에 있습니다.

은 만 42세에 세계랭킹 1위 자리를 꿰찼고 

비제이 싱(피지)도 2005년 만 42세 때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우즈도 만 43세의 나이

가 걸림돌임은 틀림 없지만 나이 때문에 세

계랭킹 1위가 될 수 없다는 전망은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다만 올해 우즈가 작년처럼 빠르게 세계랭

킹을 끌어 올리기가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

이다. 지난해 1천 계단을 뛰어올랐던 것보다 

올해 13계단 상승이 훨씬 어렵다. 세계랭킹 

포인트 시스템 때문이다. 세계랭킹은 선수의 최근 2년 

동안 104주 성적을 반영해 정한다. 가장 최근 13주 동안 

성적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때문에 우즈의 세계랭킹 1위 복귀는 올해 메이저대

회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즈는 전성기 때도 메이저대회에 집중해왔다. 

올해 역시 대회 출전 일정은 메이저대회 위주로 짤 전망

이다. 오는 4월 마스터스는 우즈의 세계랭킹 1위 복귀에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왼쪽부터 타이거 우즈, 그레그 노먼, 비제이 싱


